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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불평등 리포트①】전국단위자사고 출신 중학교 분석 보도자료(2024.10.10)

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신입생

10명중 7명이수도권출신, 전국 9개교

수도권출신은 1년사이 7.7%p 증가 !

▲더불어민주당정을호국회의원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전국단위자사고의입학에따른교

육불평등문제를파악하기위해교육부에서제출받은전국단위자사고 2023‧2024학년도입

학생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함.

▲그결과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등 4개 전국단위자사고는 10명 중 7명 이상이수

도권(서울‧경기‧인천) 출신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확인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분석결과①】입학생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쏠림 현상

- 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의경우신입생 10명중 7명이상(2023학년도 1,211명중 894명으로 73.8%,

2024학년도 1,219명 중 869명으로 71.3%).

- 4개교의수도권출신은외대부고(2023학년도 92.3%, 2024학년도 87.2%), 민사고(2023학년도 76.3%, 2024학년

도 81.9%), 상산고(2023학년도 64.1%, 2024학년도64.1%), 북일고(2023학년도63.1%, 2024학년도 57.8%) 순.

- 전국단위자사고 9개학교전체입학생중수도권출신은 2023학년도 50.1%, 2024학년도 57.8%로 1년

사이 7.7%p 증가

- 현재해당지역의고1과고2 학생비율이각각 48.1%, 48.4%인점을고려할때 2024학년도의경우수도

권 출신이 학년비율 대비 약 10% 가량이 많음.

【분석결과②】민사고의 경우 소재지인 강원 출신이 2023학년도는 8명(5.1%), 2024학년도는 5명

(3.2%)에 불과

- 전국단위 자사고 9개 중 8개교는 지역인재전형을 운영, 현대청운고는 해당 전형 미운영

- 단, 현대청운고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전체 학생의 절반 가량(2023학년도

43.5%, 2024학년도 49.7%)이 소재지역 학생임.

- 민사고의경우횡성인재전형을운영하고있으나모집인원이단 1명으로지역인재전형취지에무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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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전국단위자사고의수도권및사교육과열지구쏠림현상은경제력과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고교서열화가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9년에 ‘고교서열

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2020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

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음.

▲하지만윤석열정부는이를뒤집어올해초자사고․외고․국제고유지를위한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재개정을 통과시켜 국민의 뜻에 위배되는 기만적인 결정을 내림.

▲국민의교육권을보장하기위해너무나중요한고교서열화를해소하는정책이정치적판단

에의해시행령개정으로손쉽게뒤집히는일을막기위해조속히서열화가아닌모든고교

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유형을 법률로 정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역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2024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시군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 전국단위 자사고 9개교 전체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2023학년도 50.1%, 2024학년도

57.8%로 1년 사이 7.7%p가 증가함.

전국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2023학년도에 50.1%, 2024학년도는

57.8%로 1년 사이 7.7%p가 증가했습니다. 해당연도의 전국 대비 수도권 고1 학생의 비율이

각각 48.1%, 48.4%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율은 10% 가량이 높은 수치입니다.

- 민사고의 강원 출신 합격생은 2023학년도 8명(5.1%), 2024학년도 5명(3.2%)임.

【분석결과③】서울과경기지역입학생중 10명 중 6명이사교육과열지구출신임.(시군구자료미체출

한 외대부고 제외)

- 서울출신자사고합격생 10명중 6명이상(2023학년도 65.1%, 2024학년도 62.7%)이사교육과열지구

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노원구‧양천구 출신임.

- 경기출신자사고합격생의 55.5%(2023학년도 427명중 237명, 2024학년도 440명중 244명)가사교육과

열지구인 고양,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출신임.

- 서울·경기사교육과열지구 10개 지역출신이가장많은자사고는민사고, 2023학년도에총 94명으로

해당지역 출신의 74.4%에 달함. 2024학년도는 95명으로 해당지역 출신의 75.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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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23‧2024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출신 중학교 지역 비율

■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의경우 신입생 10명 중 7명 이상(2023학년도 1,211명중 894명

으로 73.8%, 2024학년도 1,219명 중 869명으로 71.3%).

민사고‧외대부고‧상산고‧북일고의 경우 신입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즉 수도

권 출신이었습니다. 위의 자사고 4곳은 2023학년도 신입생 중 73.8%(1,211명 중 894명)가 수도

권 출신이었습니다. 2024학년도는 71.3%로 1,219명 중 86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표1] 2023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수도권 출신 현황

학교명
전체

입학생수

수도권

입학생 수

수도권

입학생 비율(%)

소재지역

입학생 수

소재지역

입학생 비율(%)

광양제철고(전남) 229 8 3.5 162 70.7

김천고(경북) 254 54 21.3 102 40.2

민족사관고(강원) 156 119 76.3 8 5.1

상산고(전북) 348 223 64.1 71 20.4

북일고(충남) 344 217 63.1 99 28.8

용인외대부고(경기) 363 335 92.3 234 64.5

인천하늘고(인천) 230 229 99.6 193 83.9

포항제철고(경북) 300 19 6.3 199 66.3

현대청운고(울산) 186 3 1.6 81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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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24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수도권 출신 현황

학교명
전체

입학생수

수도권

입학생 수

수도권

입학생 비율(%)

소재지역

입학생 수

소재지역

입학생 비율(%)

광양제철고(전남) 222 9 4.1 149 67.1

김천고(경북) 245 69 27.2 97 39.6

민족사관고(강원) 155 127 81.9 5 3.2

상산고(전북) 348 223 64.1 71 20.4

북일고(충남) 358 207 57.8 124 34.6

용인외대부고(경기) 358 312 87.2 210 58.7

인천하늘고(인천) 228 227 99.6 191 83.8

포항제철고(경북) 305 29 9.5 193 63.3

현대청운고(울산) 185 4 2.2 92 49.7

수도권 출신 비율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외대부고가 2023학년도에 92.3%, 2024학년도 8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민사고로 2023학년도 76.3%, 2024학년도 81.9%, 상산고가 2023학년

도 64.1%, 2024학년도 64.1%, 북일고가 2023학년도 63.1%, 2024학년도 57.8% 순이었습니다.

인천하늘고의 경우 수도권 출신이 2023학년도는 99.6%, 2024학년도는 99.6%로 높았지만 인천

공항공사 임직원 자녀와 인천 거주 학생을 70% 가까이 선발하는 전형의 특이성을 고려해 수

도권 출신이 가장 많은 전국단위 자사고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인재선발외면하는민족사관고, 강원지역신입생 2023학년도 8명, 2024학년도 5명에불과

전국단위자사고가소재한해당지역인재를양성하는역할을하고있는지를살피기위해각학교

의지역인재전형운영여부를살펴보았습니다. 2023․2024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에지역인재전

형을운영을명시한곳은외대부고, 김천고, 민사고, 포항제철고, 하늘고, 광양제철고, 상산고, 북일

고로총 8개학교였습니다. 해당 8개학교평균적으로는 2023학년도는 26.6%, 26.4%의비율로지역

인재선발전형을운영하고있었습니다. 현대청운고의경우는지역인재전형을운영하지않고있었

습니다. 현대청운고의 경우는 해당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3학년도는 모집인원의

43.5%, 2024학년도에는 49.7%를소재지역에서선발해지역인재선발면에서는문제가없는것으

로나타났습니다. 민사고의경우는횡성인재전형이있으나모집인원이단 1명으로지역인재전형취

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 전체로 확대해도 선발된 신입생이 2023학년도

8명, 2024학년도는 5명에불과해지역인재선발을외면하고있었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에는모집

인원의 2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모집요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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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23․2024학년도 지역 단위 전형 운영 및 소재 지역 출신 선발 현황

학교명(지역)
지역 단위 전형

운영 여부
모집인원(비율)

소재지역 출신

선발인원(비율)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민족사관고(강원) ○ ○ 1(0.6%) 1(0.6%) 8(5.1%) 5(3.2%)
외대부고(경기) ○ ○ 105(28.6%) 105(28.6%) 234(64.5%) 210(58.7%)
김천고(경북) ○ ○ 89(35.0%) 89(33.0%) 102(40.2%) 97(39.6)
포항제철고(포항) ○ ○ 60(20.0%) 60(20.0%) 199(66.3%) 193(63.3%)
현대청운고(울산) × × - - 81(43.5%) 92(49.7%)
하늘고(인천) ○ ○ 155(66.0%) 155(66.0%) 193(83.9%) 191(83.8%)
광양제철고(전남) ○ ○ 26(10.2%) 20(8.5%) 162(70.7%) 149(67.1%)
상산고(전북) ○ ○ 67(19.0%) 67(19.0%) 71(20.4%) 71(20.4%)
북일고(충남) ○ ○ 137(36.0%) 137(36.0%) 99(28.8%) 124(34.6%)

출처: 각 전국단위 자사고 2023‧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정원외 모집 인원이 명시된 학교는 해당 인원을 포함했음.

■ 전국단위 자사고 8개교 입학생 중 서울․경기 출신의 10명 중 6명은 사교육과열지구 출신.

전국단위 자사고 8개교(용인 외대부고의 경우 입학생의 출신 시군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분석에서 제외)의 입학생 중 서울․경기 출신의 시군구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약 10명

중 6명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학년도 8개교 합격생 중 서울 출

신은 238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의 사교육과열지구인 강남구(55명, 23.1%), 서초구(14명,

5.9%), 송파구(26명 10.9%), 노원구(17명 7.1%), 양천구(43명, 18.1%) 출신은 155명으로 서울

출신 전체의 65.1%에 해당합니다. 경기의 경우는 427명 중 55.5%에 해당하는 237명이 대표적

인 사교육과열지구인 용인시(63명, 14.8%), 수원시(57명, 13.3%), 성남시(50명, 11.7%), 고양시

(47명, 11%), 안양시(20명, 4.7%) 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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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8개교 합격생 중 서울 출신은 24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의 사교육과열지구인

강남구(57명, 23.4%), 서초구(16명, 6.6%), 송파구(21명 8.6%), 노원구(14명 5.7%), 양천구(45

명, 18.4%) 출신은 153명으로 서울 출신 전체의 62.7%에 해당합니다. 경기의 경우는 440명 중

55.5%에 해당하는 244명이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인 용인시(76명, 17.3%), 수원시(58명,

13.2%), 성남시(50명, 11.4%), 고양시(31명, 7.0%), 안양시(29명, 6.6%)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사교육과열지구쏠림현상이나타나는이유는고교입시컨설팅과선행학습상품인프라가해

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국단위 자사고 입시 대비 상품은 물론이고

고교교육과정에해당하는선행상품판매가비일비재합니다. 자사고에입학하더라도소위명문대에

진학하기위해서는내신경쟁에우위를점유해야하기때문에희망학생들에게빠르면초등학생, 늦

어도중학교에입학하면고교선행을일반화하고있습니다. 교육부와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사교

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희망하는중학생의경우월 74만 8,000원을지출해일반고(월 42만 7,000원)에가

려는 학생들보다 약 1.8배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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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과학고→전국단위자사고→외고→국제고→지역단위 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

체제는 교육 전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의 대물림, △진학

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 △일반고 황폐화 등이 수

직적인 고교 서열화로 인해 교육이 왜곡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겠다고 교육부는 2019년 11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
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추진해 모든 고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

로 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2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런
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면은 정반대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6월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올해 초에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제31조 제6항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법

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시행령 개정으로 손쉽게 뒤집히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해

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유형을 법률로 명시하는 일은 반드

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을호 국회의원은 “서울대에 이어 자사고 입학 과정에서도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

역에 따라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강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뜻과 힘을 모을 때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국회가 이 일을

위해 국민의 손을 잡을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4. 10. 10.

국회의원 정을호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7)


